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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목) 11:00

2026. 10. 2.(금) 조간
배포 2026. 10. 1.(목) 06:00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256개소 적발

 - 거짓표시 104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52개소(과태료 3,587만 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

하지 않은 업체 25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7일간 실시했으며,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

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25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특히,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56개소 가운데 거짓표시 104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개소에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위반품목은 273건으로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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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사례로는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중 소비자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 까치산시장 등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실시했으며,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캠페인 사진  1부

      2.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1부.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장 박홍진 (054-429-4151)

원산지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기 (054-42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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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캠페인 사진

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 사진(표고버섯 원산지 확인)

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관계기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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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캠페인 현장 사진(대구광역시 관문시장)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합동캠페인

(농관원&관세청&수품원소비자단체, 경기 안양농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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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배추김치

 (강원 춘천시 소재 일반음식점)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김치의 

원산지를 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890kg / 위반금액 300만 원) → 형사입건

 돼지고기

 (서울특별시 소재 식육판매점)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장삼겹살과 목살을 진열·판

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40kg / 위반금액 170만 원) → 형사입건

 고춧가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소재 소매업)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 532kg / 위반금액 1,330만 원) → 형사입건

 표고버섯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 농업인) 중국산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40,000kg / 위반금액 40,000만 원) → 형사입건 

 도라지

 (부산광역시 소재 노점상) 중국산 도라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

 (위반물량 3kg, 위반금액 5만 원)→ 과태료

 건대추

 (경기 동두천시 소재 소매업 ) 중국산 건대추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

(위반물량 3kg, 위반금액 7만 원)→ 과태료

 송이버섯

 (경북 영주시 소재 노점상) 중국산 송이버섯을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면서 구두로 

강원도 양양, 북한산으로 말하며 위장판매(위반물량 5kg, 위반금액 75만원)→ 형사입건


